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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기소유예에도 다시 마약 손 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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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차례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매·투약·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마약 판매상을 직접 만나거나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면 나중에 찾아

가는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흡입했다.

A씨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구매·투약하거나 심지어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에도 투약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마약범죄는 적

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민의 건강마저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수수하고 공범의 부탁을 받아 구매한 마약을 전달하기도 한만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며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았고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마약을 투약했던 점 등을 고

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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